
(전북=뉴스1) 김동규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전북 진안군 진안읍

학천 3동 마을 일대에서 깨끗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'대한민국 새 단장 캠페인'

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.

이번 캠페인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전국적 정화 운동으로, 추석과 APEC을 앞

두고 중앙정부·지방정부·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있다.

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, 진안서 '대한민국 새 단장
캠페인' 전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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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3동 마을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
동을 하고 있다.(공사제공. 재판매 및 DB금지)2025.9.27/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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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, 농산물품질관리원, 진안군청, 진안군의회, 농어촌공

사 무진장지사 직원 등 50여명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.

무진장지사는 △아름다운 농어촌 만들기 △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△저수지 환

경정화 △마을 가꾸기 행사 등 지역 밀착형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

다.

이양희 지사장은 "깨끗하고 건강한 농촌 환경은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

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요소"라며 "앞으로도 농어촌공사 전 직원이 지역사회와

함께 농촌 환경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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